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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그라이튼스」 미 미주리 주지사 접견

□ 이낙연 국무총리는 9.29(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에릭 그라이튼스

(Eric Greitens) 미국 미주리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미동맹,

한·미주리주 관계 및 양측간 경제․교육․문화 등 제반분야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동인은 9.24-27간 중국 방문 후 방한

□ 이 총리는 한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한․미동맹이 한국의 번영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과 같은 안보 불안

속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안도감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미주리주가 한․미동맹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미주리주가 6.25전쟁에 47,000명을 파병한 주이며,
미주리대학교 출신 인사들이 우리나라 정치 및 언론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등 한국과 미주리주간의 특별한 인연을

언급하면서, 한국과 미주리주간 협력이 더욱 증진되기를
희망했습니다.

□ 그라이튼스 주지사는 한․미동맹 강화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미주리주는 농업기술, 생명공학 등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중소기업 및 제조업계와 협력 파트너쉽을 만들기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ㅇ 한편, 동 주지사는 자신의 부인이 금년 2월 미주리대학교에

한국학연구소를 설립하였다고 설명하고, 금일 오전 중소기업

벤처부-미주리주간에 중소기업협력 MOU 가 체결되었다고

소개하며, 이번 본인과 동행한 미주리주 경제사절단 방문을

계기로 양측간 무역, 투자, 교육, 문화 등 분야에서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 금번 이 총리의 그라이튼스 미주리 주지사 접견은 미주리주와의

협력 증진 및 한·미 동맹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